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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11) 새만금간척지에서 재식거리에 따른 뚱딴지
(Helianthus tuberosus L.) 생육 및 토양 특성 변화

오양열·이정태·김선·류진희·이수환·이진모 
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

1. 서론 
간척지는 국토확장 및 국가발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내부의 물을 배제 후 인위적

인 매립 등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. 최근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 생산 조정제, 밭작물의 낮은 식량자
급률로 인하여 간척지를 벼 재배 위주에서 시설원예, 곡물단지 등 타작물 확대로 농업정책이 변화하고 있다. 
그러나 간척지는 지하수위가 높고 배수가 불량하며, 염분 상승으로 인한 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. 뚱딴지는 
다년생, 국화가 해바라기 속으로써, 온도의 감응성이 매우 낮으며 메마른 땅이나 비옥지를 가리지 않는 식물이
며, 내건성 및 내염성을 가지고 있어 해안지역이나 건조지대에서도 쉽게 생장한다고 알려져 있다. 

2. 재료 및 방법
우리는 ’16년도 새만금 간척지에서 적응하는 뚱딴지 자원을 선발하였으며 ’17년도에는 선발된 자원을 가지

고 적정 재식거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새만금 간척지 계화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. 뚱딴지 (Helianthus 
tuberosus L.)는  ‘영월군’에서 수집한 종자를 이용하였으며,  시험 전 토양 염농도는 표토(0~20 cm) 1.48 dS 
m-1 이었으며, 재식거리는 70×25 cm, 70×50 cm, 70　75 cm 세 수준으로 4월 파종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실험결과는 재배기간 동안 평균 토양 수분함량은 최저 7%, 최고 28% 정도의 범위를 보였으며, 5월 17일, 

6월 5일 두 기간동안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토양 수분함량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. 토양 EC는 6월 5일을 제외
하고, 나머지 기간 동안 재식거리가 좁을수록 토양 EC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. 돼지감자 수량은 모든 질소시비
수준에서 70×75 cm처리구를 제외하고 수량이 양호하였다. 우리의 결과는 새만금 간척지에서 뚱딴지를 재배시 
적정재식거리는 70×50 cm 까지로 판단되지만, 1년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 한 후 최적 재식
거리를 구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뚱딴지 재식거리에 따른 염농도 증 감소량을 분석하여 뚱딴지 제
염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고찰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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